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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포트

짚트랙 타고 날아볼까
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데 짜릿한 체험만 한 것이 

또 있을까? 오로지 줄에 몸을 매단 채 빠른 속도

로 바다 위를 활강하는 이색스포츠 ‘짚트랙’을 창

원에서 만난다.

창원 짚트랙은 진해 해양공원이 자리한 음지도에

서 건너편 소쿠리섬까지 1.4㎞에 달하는 거리를 

최고 시속 80㎞로 이동한다. 출발지까지 제트보

트를 타고 돌아오면서 쉴 새 없이 바닷물을 맞다 

보면 어느새 더위가 싹 달아난다. 94ｍ 높이 외벽

을 따라 몸을 뒤로 기울인 채 걷는 엣지 워크는 아

슬아슬하다 못해 아찔하기까지 하니 본인의 담력

이 궁금하다면 도전해보자.

해수욕 대신 수상레저 어때요
여름 하면 바다를 떠올리기 마련이다. 휴가철 바

다의 묘미는 여러 사람과 부딪혀가며 노는 데 있

다. 그러나 올해는 해수욕 대신 혼자 또는 소수 지

인과 함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레저도 좋

을 것 같다.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에 해양

레포츠센터가 있다. 깊고 푸른 마산만과 진해만 

한 가운데서 크루저 요트, 래프팅, 카약 등을 저렴

하게 즐길 수 있다. 물살이 세지 않아 초보자도 안

심이다. 특히 마산 해양레포츠센터는 돝섬 안에 

있어 배를 타고 가는 재미가 덤이다. 

올여름 힐링 여행, 경남 창원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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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확산과 장

기화로 여행이 주춤하는 요즘 타인과 대면을 최소

화한 언택트 여행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여름철 

휴가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진다.

경남 창원시는 324㎞에 달하는 해안선과 시가지를 

병풍처럼 둘러싼 무학산, 장복산 등 천혜의 자연경

관을 갖췄다. 올여름 소수 지인과 단출하게 또는 나 

홀로 편안하게 보내는 ‘힐링 여행지’로 창원을 추천

하는 이유다.

낮에는 비치로드, 밤이면 스카이워크 
마산 합포구 구산면 저도 일대는 낮과 밤을 모두 만

족시키기에 충분하다. 저도 비치로드는 섬 모양을 

따라 둥글게 조성된 6.5㎞ 해안 둘레길로 탁 트인 바

다 전망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걷기 좋은 길이다. 햇

빛에 반사돼 반짝이는 물결을 감상하면서도 정작 

걷는 구간은 해가 들지 않아 여름철 트래킹코스로 

인기다.

저도와 구복리를 잇는 연륙교를 건너면 붉은색 철

제 교량인 저도 콰이강의 다리가 반긴다. 1987년 건

설된 이 다리는 2004년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새 다리

가 개통되면서 보행자 전용이 됐다. 창원시는 2017년 

오래된 다리를 철거하는 대신 바닥 일부에 투명 강

화 유리를 깔아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를 만들

었다. 유리 바닥에 서서 13.5ｍ 아래를 내려다보면 남

해안 특유의 잔잔한 물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. 연

인과 손을 잡고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

가 퍼지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. 밤이면 

알록달록 경관 조명이 다리 전체를 감싸 낭만을 더

한다.

편백숲 걸으면 ‘무더위 훨훨’
여름철 힐링을 위한 트래킹코스로 ‘창원 편백숲 浴(욕)

먹는 여행’도 추천한다. 벚꽃 명소 여좌천부터 한국의 

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진해드림로드, 제황산공원을 

잇는 25㎞ 도보 여행길이다. 이 중 나 혼자 여름을 비

껴간 듯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편히 걸을 수 있는 구

간이 있다. 안민고개 에코힐링센터를 시작으로 천자

봉 해오름길을 거쳐 황톳길, 청룡사 에코힐링센터, 

해군 쉼터, 해병훈련체험 테마 쉼터, 목재 문화체험

장 에코힐링센터까지 이어지는 10㎞짜리 순한 길이

다. 곳곳에 편백숲이 우거져 땀 흘리지 않고 점잖게 

피서 즐기기 좋다. 창원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

는 안민고개도 빼먹지 말아야 할 코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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